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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1월 2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대우조선해양(주) 시찰 및 임직원과의 만남 행사

대우 조선의 괄목할 성장을 치하, 노사 상호간의 신뢰와 타협이 발전의 밑

바탕이 될 것

 

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디 가면 박수를 받습니다. 오늘 같은 박수는 처

음입니다. 귀 떨어질 뻔했습니다. 여러분들 와서 선물 줄 것도 없고 훈시

할 것도 없고, 그런데도 왔습니다. 말을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. 와 보고 싶

은 곳입니다. 그런데 인연이 있어서 와보고는 싶은데 뭐가 잘 안되고 시끄

럽고 서로 싸우면, 오기가 어렵습니다. 오고 싶지도 않고 부득이 안 올 수 

없으면 몰라도 안 오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 잘 한다니까 한번 와보고 싶었

습니다. 여러분 국가발전 역군이라도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느끼는 것 아닙

니까. 여러분 잘하는 모습보고 싶었습니다. 

한국이 지금 어렵고 바쁩니다. 갈 길 바쁩니다.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겠

습니까.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치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을 

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. 

‘안 된다, 문제가 있다는 것’보다 잘 하는 사람 왜 잘하는가를 생각하고 

우리도 그리 해 봅시다. 공무원 많이 안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

다. 잘하는 기업은 왜 잘하는가를 보고 우리도 배웁시다. 잘 한다니까 보

고 싶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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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 적어주는데 대우조선이 경영 호전되고 노사협력 어떻고, 세계 

조선산업 한국조선산업 적어 놨습니다. 인사말 하라고 이번이 3번째 방문

을 적어 놨습니다. 3번째가 아닙니다. 몇 번인지는 모르지만, 딱 기억이 나

는 것은 87년 왔었고 89년에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지원 받느냐, 혹은 못 

받느냐에 대해 노동자들은 파업하려 하던 때에 왔습니다. 

별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. 합의하긴 했는데 뒤집어지고 해서 도와주지 

못하고 그 사람 재판 받는데 변론하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 

뒤에 다른 일 있어서 한 두 번 왔다가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. 98년

도에 큰 일 났지 않습니까. 노동자와 대화해서 고비를 넘기자 일을 맡았습

니다. 각 지역 노동자 만나는데 염치가 없었습니다. 노동자가 부도낸 것도 

아닌데 노동자 피를 흘리자는 말을 하려니 염치가 없어서 그래도 그리해야 

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왔습니다. 그 때 대우조선 조합에 왔는데 분위기 

으스스합니다. 그래도 어지간히 대화가 돼서 비서에게 가봤습니다. 약발 

안 받는다 했는데 그래도 잘 왔지 않습니까. 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. 그 

때 마음으로 한 쪽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. 

그 뒤 아주 우수한 사업체가 되어서 노사협력도 우수하게 잘한다니까 감사

합니다. 말씀 듣고 제가 도움이 되고 그나마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와

주었으면 좋겠습니다.


